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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– 2018.11.14. 정부서울청사

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오늘 시작합니다. 이

회의는 2004년부터 3년 동안 열었으나 정부교체로 중단됐습니

다. 그것을 11년 만에 다시 엽니다.

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달성했습니다. 그러나 잠

재성장률은 이미 2.9%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. 경제의 앞날에

대한 걱정도 많아졌습니다. 사회에는 갈등이 폭증합니다. 문화

에는 발전과 침체가 혼재합니다. 게다가 4차산업혁명으로 모든

분야가 전례없이 빠르게 변합니다.

이런 광범한 변화를 정부가 직시해야 합니다. 그 바탕 위에

서 정책의 내용 또는 추진방식을 혁신해 경제, 사회, 문화의

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여야겠습니다.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

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도 됐습니다. 각 부

처에 산재한 연구개발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는 일이 절박합

니다. 각 부처가 함께, 그리고 스스로 혁신해야 합니다. 그런

혁신의 플랫폼으로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했습니다.

내년 예산안에는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R&D예산이 20조 원

넘게 편성됐습니다. GDP 대비 비율에서 세계 최고수준입니다.

그러나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. 효율과 연

계의 부족, 중복이나 공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인재와 산업,

연구와 사업의 연결이 불충분합니다. 규제혁파는 현장의 수요

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노동과 교육 등의 갈등

은 크고 많아집니다. 이런 모든 문제를 이 회의가 해결하지는

못할 것입니다. 그러나 해결의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어내기

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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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는 13개 부처가 참여합니다. 경제와

사회 부처는 물론, 문화와 안보 관련 부처도 포함됩니다. 큰

규모의 회의입니다. 규모에 맞는 역할을 해야겠습니다.

이 회의의 모든 안건이 모든 기관의 과제를 적시하지는 못

합니다. 기관장님들께서 이 회의를 통해 스스로의 과제를 찾으

시기 바랍니다.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. 각 기관이 스스로, 그리

고 함께 혁신해야합니다. 참가 기관장님들의 분발과 협조를 기

대합니다.


